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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보도 일시 2022. 2. 25.(금) 16:00 배포 일시 2022. 2. 25.(금) 15:30

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 장 오재우 (044-215-4710)

국제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주 (kimminju@korea.kr)

홍남기 부총리,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면담

□ 홍남기 부총리는 2.25(금),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(Moody’s) 국가신용등급 

글로벌 총괄 앤 반 프라그(Anne Van Praagh)와 화상으로 만나, 우리나라의 

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.

 ㅇ 이번 면담은 무디스가 등급 평가를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진행중인 

연례협의*의 일환으로, 부총리와 국제신평사간 올해 첫 면담이다. 

     * 일정: 기재부(2.21), 예정처(2.22), 금융위(2.23), 통일부(2.24), 한은(2.28)

☐ 먼저, 홍 부총리는 우리 팬데믹 대응 성과와 최근 동향･전망을 설명하였다.

 ㅇ (성과) 작년 한국 경제의 4% 성장에는 민간소비와 수출, 투자, 재정 

모두가 고르게 기여*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,  

      * ’21년 부문별 성장기여도(%p): 민간소비 1.7, 설비투자 0.7, 순수출 0.8, 정부부문 0.7

   - 그 결과 ’21년 1인당 GNI는 3년 만에 증가전환하면서 3.5만불 수준을 

달성할 전망이며, 고용시장 또한 ’21년 취업자수가 37만명 증가하는 

등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.

 ㅇ (동향･전망) 정부는 올해 3.1%의 성장률을 제시하였다고 소개하며, 

코로나19 전개양상,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부 불확실성은 상존하나 

3%대 성장률은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하였다.

   - 특히,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드매출 회복세(1월 +17.5%) 

등으로 나타난 민간소비와 견조한 증가흐름을 보이는 수출(1월 +15.2%, 

2.1~20일 13.1%)이 우리경제의 회복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.



- 2 -

   - 다만, 물가상승세 지속(’21.12월 3.7%, ’22.1월 3.6%), 우크라이나 사태의 

파급영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, 정부는 현 상황을 

엄중하게 인식하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.

☐ 이어, 홍 부총리는 재정 동향과 향후 관리방향을 설명하였다. 

 ㅇ (동향)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, 선진국 

절반 수준*인 국가채무비율 증가폭, 올해 국가채무비율･재정수지 전망치** 등 

고려시,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평가하였다.

     * ’19년比 ’21년 일반정부부채(IMF, ‘21.10월): (한국) 9.2%p(42.1→51.3%)  
(선진국) 17.8%p(103.8→121.6%)

    ** 추경예산 반영시 ’22년 국가채무비율 50.1%, 재정수지-3.3%로 전망

   - 다만,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

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언급을 덧붙였다.

 ㅇ (관리방향)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

불가피한 일이었으나,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

“재정의 정상화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,

   - 이를 위해 정부는 ①총지출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고, 
②비과세･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한편, 
③엄격한 재정준칙 설정･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
☐ 무디스측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

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면서,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, 

고령화 등의 재정 측면 영향,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 등에 

관심을 표명하였다.

☐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

우리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 대응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

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 ㅇ 이번 연례협의는 2.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, 무디스의 올해 우리나라 

국가신용등급 평가･발표는 2분기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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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참 고 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

Moody's S&P Fitch

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

15.12.18 Aa2 Stable 16.08.08 AA Stable 12.09.06 AA- Stable

15.04.10 Aa3 Positive 15.09.15 AA- Stable 11.11.07 A+ Positive

12.08.27 Aa3 Stable 14.09.19 A+ Positive 09.09.02 A+ Stable

12.04.02 A1 Positive 12.09.13 A+ Stable 08.11.10 A+ Negative

10.04.14 A1 Stable 05.07.27 A Stable 05.10.24 A+ Stable

07.07.25 A2 Stable 02.07.24 A- Stable 05.09.19 A positive

07.07.03 A3 RUR(+) 01.11.13 BBB+ Stable 02.06.27 A stable

06.04.25 A3 Positive 99.11.11 BBB Positive 02.05.13 BBB+  Wat Pos

04.06.11 A3 Stable 99.01.25 BBB- Positive 00.09.21 BBB+ Stable

03.02.11 A3 Negative 99.01.04 BB+ Positive 00.03.29 BBB+ -

02.11.15 A3 Positive 98.02.18 BB+ Stable 99.06.24 BBB -

02.03.28 A3 Stable 98.01.16 B+ Wat Dev 99.04.26 BBB- Wat Pos

01.11.29 Baa2 Positive 97.12.22 B+ Wat Neg 99.01.19 BBB- -

99.12.16 Baa2 Stable 97.12.11 BBB- Wat Neg 98.12.22 BB+ Wat Pos

99.08.23 Baa3 RUR(+) 97.11.25 A- Wat Neg 98.06.19 BB+ -

99.02.12 Baa3 Positive 97.10.24 A+ Negative 98.02.02 BB+ Wat Pos

98.12.18 Ba1 RUR(+) 97.08.06 AA- Negative 98.01.21 B- Wat Pos

97.12.21 Ba1 RUR(-) 95.05.03 AA- Stable 97.12.23 B- Wat Neg

97.12.10 Baa2 RUR(-) 94.11.09 A+ Positive 97.12.11 BBB- Wat Neg

97.11.27 A3 Stable 94.06.09 A+ Negative 97.11.26 A -

97.10.27 A1 Negative 89.06.26 A+ Positive 97.11.18 A+ -

97.03.07 A1 Stable 88.10.01 A+ - 96.06.27 AA- -

90.04.04 A1 -

86.11.18 A2 -

* (Moody’s) RUR: Rating Under Review for Upgrade(+) or Downgrade(-)

(S&P・Fitch) Watch Positive > Positive > Stable > Negative > Watch Negative


